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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리튬 2011년 개발 본격화
염분 이용한 생산기술 제시 … 4월 우유니 호수 시험 생산설비 가동

한국이 참여하는 볼리비아 리튬 개발 프로젝트가 2011년 4월 볼리비아의 우유니 호수 부근에서 가동을 본

격화할 전망이다.

정부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 실무협상단은 최근 볼리비아를 방문해 우유니 호수에서 염분을 뽑아내 탄

산리튬을 만드는 기술 3가지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볼리비아는 세계 최대의 리튬 자원 보유국으로 우유니 호수에 세계 리튬 자원의 절반이 집중돼 있지만 염

분을 이용한 리튬 생산기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우유니 리튬 개발 프로젝트에 기술협력과 지분투자 방식 등으로 참여키로 하고 이르면 2011

년 4월로 예정된 시험 플랜트 가동 단계부터 동참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볼리비아는 어느 나라에도 리튬 개발권을 주지 않고 100% 자국 소유를 원칙으로 하

고 있다”며 “따라서 참여 지분 수준에 따라 개발이익을 나누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물자원공사는 다른 경쟁국 관련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볼리비아 리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광물자원공사는 8월25일 후안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을 신라호텔로 초청해 환영만찬을 열고

리튬 개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에는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 외에 자원외교 활동을 펼치기 위해 볼리비아를 수차례 방문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에너지ㆍ자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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